
1. 현재 선생님의 영체, 혼체의 행함과 위력

2. 너희의 선생을 따라 영체, 혼체를 부활시켜라

작성일 : 2013. 4. 17(수) 

작성자 : 이선진

(선생님의 영체가 얼마나 많이 행하였는지 영계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 하셨기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성자와 일체 되어 있는 선생님의 영체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진정 궁

금하여 가르쳐 달라 간구 드렸습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랑아, 선생의 영체는 

현재 나와 완전히 일체 되어 있다. 

‘나와 완전히 일체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말해 줄게. 

그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이 

나 성자의 마음과 같고 

육의 행함도 나와 같이 하니 

그 혼체, 영체 또한 

나 성자처럼 신령하게 형성되어 있고 

나와 같이 행한다. 

너희는 일체 되어 있다는 말을 

마치 실제 눈에 보이는 전기선 같은 것으로 

두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마치 두 개의 찰흙덩이가 

하나로 뭉치는 것같이 

두 존재의 형상이 

하나의 형상으로 합체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냐.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선 

인간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이 

신의 마음과 같고 

그 육의 행함도 신과 함께하면 

자연스레 그 인간의 혼체, 영체도 변화, 부활되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신과 함께 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신과 인간이 

일체 되었다 말하는 것이다. 

닮으면 닮을수록 

그 닮음의 대상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같은 행함을 하게 되는 것이야. 

닮음의 수준이 

곧 ‘일체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 ‘일체의 수준’이 

곧 ‘휴거의 수준’이다. 

이를 알아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이 신인 나 성자의 생각, 마음을 

전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이 닮았으며 

그 닮은 마음, 정신, 생각을 가지고 행하니 

그 혼체, 영체도 

날 완벽히 닮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 닮음의 수준에 따라 

나 성자와 완전히 일체 되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완전히 일체 되었다고 해서 

마치 접착제나 풀로 붙여 놓은 것처럼 

선생의 영체와 내가 

항상 같이 달라붙어서 다닌다는 게 아냐. 

나 성자는 본체로서의, 

선생의 영체는 

분체로서의 사명이 각각 있다.

그러나 완전히 일체 되어 있기에 

그가 가면 

곧 나 성자가 간 것이야. 

이에 대해 설명해 주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올바른 전화번호만 누르면 

전파가 그 해당되는 전화기에 

그대로 수신되어 

발신자의 선연한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의 어조, 세기 등까지 전달된다. 

이는 발신자의 전화기와 수신자의 전화기의 구조, 

전파의 송수신 시스템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닮아 있기에 발신자의 음성이 

수신자의 전화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선생의 영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와 완전히 닮아 있기에 

그 영체, 혼체를 통해선 

나 성자의 권능, 위력이 

그만큼 완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야. 

고로 선생의 영체, 혼체가 행함은 

곧 나 성자의 행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와, 일체의 원리, 영체, 혼체의 행함의 원리는 참 신비합니다. 주님.) 

고로 나 성자와 선생의 영체, 혼체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선생의 영체, 혼체가 간 것은 

곧 그 ‘닮음과 일체’에 따라 

나 성자가 간 것이다. 

나와 완전히 닮은 

선생의 영체, 혼체 통해 

나 성자의 권능,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지. 

그러니 나 성자와 직접 통하기 어려운 자들은 

먼저 선생의 영체, 혼체를 불러 통하고 

그 다음으로 

나 성자와 직접 통하며 대화하자. 

(주님,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도 같은 선생님의 영체, 혼체의 행함과 위력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사랑아, 영들 간의 급에 따라 

그 능력이 천지차이로 갈린다.

먼저는 속도이다. 

현재 섭리사에서 

영이 휴거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들의 이동 속도를 다 합쳐 봐도 

선생 영 하나 움직이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 

아직은 아무리 휴거된 영들일지라도 

그 급에 따라 한 번에 한 개, 두 개, 

기껏 해봐야 

10, 100개의 일을 행하는 수준인데 

선생의 영은 한 번에 수천만 개, 

많게는 1억, 10억 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한다. 

또한 선생의 영에겐 

나 성자가 치유의 능력도 주었기에 



그 영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의 

병도 낫게 해 줄 수 있다. 

마치 선생 육을 통해서도 

나 성자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듯 말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영이기에 그 영을 통해 

전 세계 섭리인들에게 

감동, 감화의 역사도 일어난다. 

이밖에도 너무나 많은 

나 성자의 능력을 받은 영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해 준다면 

선생의 부활된, 휴거된 영에겐 

지옥, 마귀, 사자들 

단 한 마리도 얼씬 못한다. 

도리어 선생의 영이 간 것이 

곧 나 성자가 간 것임을 알기에 

사탄들은 그 영이 나타나기 전 

꽁무니가 빠지게 줄행랑을 친다. 

이를 알고 더욱더 선생의 영을 불러 

선생의 영, 혼, 육 

모든 방면으로 다 일체 되어라. 

알겠지.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선생님의 혼체의 위력과 행함은요?) 

혼계도 하나의 영의 세계로서 

이렇게 강력한 선생의 영체와 일체 되어 있는 혼체도 

영체와 함께 행하든, 따로 행하든 

혼계급으로 나 성자의 행함,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영체, 혼체와 일체 되어 있는 육체이니 선생님의 육체의 행함도 마치 신의 행함처럼 그토

록 어마어마한 것이군요.)

그래, 맞아. 

이와 같은 영체, 혼체와 일체 되어 있으니 

그 반응으로 선생의 육을 통해 

도저히 인간의 행함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행함이 나오지 않느냐. 

다 나 성자와 완전히 일체 되어 있는 

영체, 혼체 덕택이다. 

(정말 주님과 일체 된 만큼, 영이 휴거된 만큼 그 영체, 혼체 그리고 육체의 능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는 것 같습니다.)



사랑아, 

나와 완전히 일체 될 정도로 

완전히 휴거, 부활된 

선생의 영체, 혼체에 대해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표상인 선생을 따라 

마음, 육의 행위를 함으로 

너희의 영체, 혼체를 

선생의 영체, 혼체처럼 

만들라 함이 아니겠느냐.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와 같이 선생처럼 시대 말씀대로 행해 

그 영체, 혼체가 

나 성자와 일체 되면 신이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신을 닮으면 신이 된 것이다. 

신과 일체 되면 신이 된 것이야. 

지금 너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며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오직 선생 통한 시대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마음 따라 열심히 행해 

자기 영체, 혼체, 육체 변화시키기다. 

영체, 혼체는 직접적으로 변화, 부활 못 시키니 

다만 말씀대로만 행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변화, 부활된다. 

알겠지. 

더더욱 선생같이 

자기 영체, 혼체 만들기에 

자신감, 열정, 희망, 소망을 가진 

섭리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자기 영체, 혼체를 만드는 과정 안에 

각자 개성적인 육신 삶의 성공도 

다 들어 있는 거야.

사랑한다. 

성자 주가 나의 사랑하는 애인들에게 

깊은 말을 전하였다. 

안녕. 


